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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세 혐의로 곤욕을 치른 배우 판빙빙이 자신

의 옷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며 근황을 전

했다.

지난 25일 중고거래 사이트 화펀얼에는 판빙

빙의 드레스, 모자, 신발 등의 의류가 올라왔다. 

판빙빙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

“불필요한 것을 버리기로 했다. 집착에서 벗어

날 것”이라고 판매 이유를 설명했다.

판빙빙이 이번에 판매한 옷 중에서 가장 비싼 

품목은 6,300위안(약 1,000달러)으로 책정한 

셀린느(CELINE) 드레스였다. 다른 셔츠 운동

화 모자 등의 가격은 300~700위안 수준이었다.

중국 매체 써우후차이징(搜狐財經)은“셀린느 

드레스는 원가만 3만2,000위안(약 5,000달러)

에 달하는 데다, 판빙빙이 입던 옷임을 감안하

면 비싼 가격은 아니다.”라며“예전에 판빙빙이 

판매하던 중고 옷 보다는 오히려 싼 가격”이라

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“너무 비싸다, 

전혀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.”며 판빙빙에 

대한 비난을 이어갔다. 몇몇은“벌금 낼 돈이 부

족해서 급하게 옷 장사에 나선 것이냐?”고 비

꼬기도 했다.

중국 연예인들은 종종 자신이 입던 옷을 중고

사이트에서 판매하며 팬들과 소통하곤 한다. 영

화배우 쑨리의 경우 2,200위안짜리 옷을 12위

안에 판매해 사실상 공짜로 넘기기도 했다. 

판빙빙 중고 의상 가격에 
누리꾼 와글와글

엑소가 아이돌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

누적 음반 판매량 1,000만 장 돌파했다. 

이는 지난 2일 컴백한 엑소의 정규 5집의 

선주문량이 110만 장을 돌파한데 따른 것

이다. 

그간 엑소는 정규 앨범 4장, 미니앨범 2장, 

겨울 스페셜 앨범 4장 등을 발표해 누적 음

반판매량 약 890만장을 기록하고 있었다.

엑소는 매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각종 음

반 차트를 휩쓸었음은 물론, 정규 1집부터 

4집까지 정규 앨범 4장 연속 음반판매량 

100만장을 돌파해 쿼드러플 밀리언셀러에 

등극하는 대기록을 세웠으며, 이번 앨범으로 정규 앨

범 5장 연속 100만장을 기록하는 퀸터플(quintuple) 

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.

그동안 1,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가수는 

조용필, 신승훈, 김건모 정도다. 하지만 2000년대 이

후 음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음반 판매량이 현

격히 줄어들면서 음반 판매 만으로 1,000만 장을 기

록한 가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. 그럼에도 2012년 데

엑소, 누적 음반 판매량 1,000만장 돌파

뷔한 엑소는 폭넓은 팬덤을 바탕으로 불과 6년 만에 

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다. 

한편 엑소는 컴백을 하루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 및 

유튜브, 네이버TV SMTOWN 채널 및 EXO 채널 등

을 통해 엑소 정규 5집 타이틀 곡‘템포(Tempo)’뮤

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. 영상은 강렬한 멜로

디와 함께 멤버들의 와일드한 비주얼이 어우러져 팬

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

의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윤은혜가 MBN 

새 수목드라마‘설렘주의보’로 안방극장에 컴백한

다. 윤은혜는 이 드라마에서 인기 여배우 윤유정 역

을 맡았다.

윤은혜는 지난31일‘설렘주의보’제작발표회에 참

석해“3년 전 공식석상에서 사과 드린 적 있었지만 

부족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, 실망 

안겨드려 죄송하다. 오랜만의 작품이고 팬들의 실망

도 있어서 떨린다.”며“부족한 부분 많지만 내가 뭘 

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

왔다.”고 밝혔다. 

윤은혜는 2015년 중국 예능프로그램‘여신의 패션

2’를 통해 표절 논란에 휘말렸지만 당시 표절을 부

인하다가 3개월 뒤 뒤늦게 사과했다. 이후 대중들로

부터 외면을 받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다가 자신

의 주특기인 로맨틱코미디로 다시 한 번 대중의 마

음 두드리기에 나섰다. 윤은혜가 드라마에 출연하

표절 논란 윤은혜 드라마 컴백

는 건 2013년 KBS 2TV‘미래의 선택’이후 5년여 만

이다.

논란을 정면돌파하고 드라마에 복귀하기까지 5년

의 시간이 걸린 만큼, 앞으로 윤은혜가 선보일 행보

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과연 윤은혜가 자

신있는 로코 연기를 통해 로코퀸 입지를 되찾고 대

중의 마음도 다시 돌려세우고 컴백에 성공할 수 있

을지 주목된다.

▲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판빙빙의 물건들.


